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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회전 중 방심이 사고로 이어진다
한국도로교통공단, “보행자 보호 운전” 당부
-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 후 보행자 확인해야

- “서행하며 주변 살피는 습관이 보행자 안전 지켜”

한국도로교통공단(이사장 김희중)은 우회전 중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
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에게 전방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와 보행자 확인 등 
보행자 보호 운전 실천을 당부했다.

우회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최근 5년간
(2021~2025년)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는 1만 9천여 건으로, 이로 인해 305명이 
사망하는 등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운전자는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
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. 이어 
우회전을 마친 뒤 진입한 도로의 횡단보도, 이른바 ‘두 번째 횡단보도’에서도 
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.

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 취약계층은 차량이 접근하는 속도를 판단하기 
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다. 또한 버스·화물차와 같은 대형 차량은 구조적 사각
지대로 인해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만큼 우회전할 때 더욱 세심한 주의가 
필요하다.



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“우회전 사고는 순간적인 부주의가 곧 보행자
와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서행하고 주변을 충분히 살펴야 
한다”며 “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는 운전습관을 생활화
하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말했다.

<그림>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(제공=한국도로교통공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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